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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세생생 큰 뜻을 온 누리에 

사단법인 동련의 30돌을 축하합니다.
3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.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초심

을 놓치지 않고 불국중흥을 위해 달려온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라 하겠습니다. 
그동안 우리 종단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린이포교에 씨앗
을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어서 오늘날 포교의 한 축으로 꽃을 피운 성취는 지
대한 공덕이라 할 것입니다. 포교 일선의 스님들과 어린이지도교사, 그리고 묵
묵히 후원해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두 문을 통해 인류에게 참다운 삶, 행복한 삶을 누리
도록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종교입니다. 지혜와 자비는 남녀노소, 인간이든 미
물곤충이든 삼라만상의 어떤 생명에게도 통하는 가치라 하겠습니다. 따라서 우
리 불자들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의 지표로 삼아 가정과 사회를 밝히는데 
앞장서야 합니다. 

모든 생명들이 어리석음으로 허우적거리지 않는 지혜로운 안목을 갖추고, 모
든 생명을 내 몸 같이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자비로운 삶을 지향한다
면 우리 사회는 광명의 사회가 되고, 우리의 삶은 광명의 정토로 성큼 다가가
게 될 것입니다.

우리가 불교를 널리 알리고자 함도 교단의 위세를 과도하게 내세우거나 종교
적 우월성을 보이고자 함이 아닙니다.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의 
길을 밝히고자 함입니다. 부처님께서 길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
일깨우는 일화 속에도 바로 그 자비롭고 지혜로운 인간의 길을 읽을 수 있습
니다.

어린이포교도 인간의 길을 밝히는 일이기에 부처님과 역대 선지식들께서 일
관되게 그 중요성을 설파하신 포교의 한 분야입니다. 따라서 종단도 수년 전부
터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단의 중점사업으로 선택하고 다양
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. 



오늘날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양식
도 변화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포교의 방법도 변화가 불가피
합니다. 그 변화는 앞선 역사의 점검과 성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. 역사의 올
바른 진단 없이 건실한 미래의 설계는 나올 수 없습니다. 

그런 점에서 사단법인 동련이 여느 단체와 달리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성찰
하는 자료집을 내놓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. 부디 이 한 권
의 역사 통해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어린이 
포교를 전개해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

거듭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, 사단법인 동련의 사부대중이 한 몸, 한 
뜻이 되어 부처님의 은혜를 보답하겠다는 큰 뜻을 잃지 마시고, 여러분의 실천
과 공덕이 온 누리에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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